
항만 하역요금 5.8% 인상 … 물류비 부담 확대

해양수산부는 2002년 항만하역요금을 5.8% 인상해 인가하고, 3월20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·시행한다고

밝혔다.

항만하역요금은 2001년에도 5.0% 인상돼 인가되었으며, 2001년 6월7일부터 적용·시행된 바 있다.

해양수산부는 당초 2001년의 물가상승률(소비자 4.1% 및 생산자 1.9%) 및 임금상승률(전산업 평균 5.2%) 등을

고려해 2002년 항만하역요금 7.4% 인상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했으나,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및 최근의 경제상황

등을 고려해 5.8%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.

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으로 항만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

할을 하고 있어 2002년 항만하역요금이 조기에 인가됨으로써 항만에서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

하고 있다.

최근 철도·발전·가스 등 공공부분 노조의 파업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

나, 항만분야에서는 하역요금이 조기에 인가됨에 따라 노사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기대하고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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